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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예ㆍ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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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지킴이 나라정책길잡이

분석�내용: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의�체계상�문제점을�살펴보고�수송�및�발전부문의�대책을�중심으로�개선방안�도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란?

정부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규제수준과 

예·경보제가 느슨하게 관리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이행 계획 중 수송부문 대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 

발전부문은 노후 화력발전기의 폐지와 설비개선 등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규제 기준 및 예·경보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부문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시설을 

우선 가동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기의 대기오염배출저감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고농도�미세먼지가�자주�발생함에 
따라 ’16년부터�정부가�시행하고�있는 
특별대책.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년)을 중심으로�한�기존 
계획의�시행�시기를�앞당기고�신규�대책을 
추가하였음.

* 미세먼지: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직경이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PM2.5로 구분됨.

23㎍/㎥
’15년

20㎍/㎥
’21년

18㎍/㎥
’26년

수도권 미세먼지(PM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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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규제수준과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주요국보다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고, 미세먼지 측정소가 전국적으로 부족하여 미세먼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가의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정비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측정소를 확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3.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은 주요국보다 느슨하고, 경보 이후의 
     구속력 있는 후속 조치가 없음.

한국과 프랑스 파리의 미세먼지(PM10) 경보 기준

4. 미세먼지 측정소는 수도권ㆍ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측정소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기 위한
     DB 구축 및 관리가 미흡함.

분석 결과

미세먼지(PM2.5) 데이터 측정소 설치 현황
(단위: 개소)

프랑스 파리

-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 
- 규정 위반 차량에 벌금

- 대중교통 이용 장려
- 차량 운행 자제 권고

한국
시간당 평균농도 300㎍/㎥,

2시간 이상 지속시

후속
조치

발령
기준 24시간 평균 80㎍/㎥

도쿄(’12)

28 

서울(’14)

46
 

워싱턴 D.C.(’14)

16

파리(’14)

28

 

1.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 
     이며, 공기질 또한 세계 하위권에 속함.

세계 주요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단위: ㎍/㎥)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Urban Ambient Air Pollution Databa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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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에 비해 느슨함.

주요 국가의 미세먼지(PM2.5) 기준

한국(’15)(도입 연도) 호주(’05)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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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개별 대책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지 않고 목표치가 
설정되어 목표 달성이 어렵고, 친환경차 보급 등 개별 대책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개별 대책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등 미세
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1. 수송부문 대책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개별 대책의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저감목표가 
     설정되어 목표치 달성이 곤란함. 

분석 결과

’17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사업 예산(안)

사업 총 예산 4,844억원 중 수송부문은 4,240억원(87.5%)

주요 대책 추진에 따른 저감목표 추정 결과

수송부문 87.5%

*질소산화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2차 오염원

저감 목표 미달성 원인

저감목표 달성 미흡(’21년)수송부문 주요 대책

2. 친환경차 보급 대상은 대부분 승용차이나 미세먼지는 주로 
     화물차에서 발생. 또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 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7.1%에 불과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저조함.

경유 차량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

친환경차 보급 목표

3. 클린디젤 확대 정책으로 도입된 경유택시는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온실가스의 일종인 블랙카본도 배출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함.

경유택시와 LPG택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대형화물차 경유승용차

경유택시 LPG 택시

0.006g/km

0.176g/km
약 145배

약 29배
전체 자동차의 7.1%

친환경차 150만대(’20년) 전체 자동차 2,100만대(’15년 기준)

블랙
카본

대책별 효과 분석 미흡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제작ㆍ운행차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차 보급 
비도로 이동 오염원 배출 저감

미세먼지
(PM10) 51.4%         달성

41.6%     달성질소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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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은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감축대책이 미흡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발전원과 저감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석탄

4. 발전부문 대기오염배출량은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감소함.

투자비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량

시설투자비

6호기(’14년 준공)2호기(’04년 준공)

499억원

2,648톤 1,036억원

1,124톤

자료: 남동발전 제출. ’16.6

먼지 질소산화물

2. 화력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검토한 결과, 일부 노후 
     시설은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화력발전기의 배출기준 초과시설 비율

1. 발전부문의 사업장은 전체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과도한 먼지를 발생시킴.

분석 결과

발전부문 사업장 비율 및 먼지 배출량(’15년)

기준 초과 시설, 122개 중 64개
(최신 설비 기준 10ppm 적용)

기준 초과 시설, 283개 중 168개
(최신 설비 기준 50ppm 적용)

발전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시설을 우선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발전기의 대기오염배출저감시설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3. 미세먼지 저감에는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
     급전방식 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환경급전방식이 효과적임.

발전순서(급전원칙) 변경 시 미세먼지 감소 효과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경제급전방식 환경급전방식

환경급전방식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 37%

자료: 환경부

52.5% 49%

가스 석탄가스

영흥화력

59.4%14%

1 2 1 2

*먼지,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2차 오염원

먼지 배출량사업장 비율

측정 대상 578개소 중 80개소 전체 7,778톤 중 3,848톤


